
2020 방글라데시 건설 건축 박람회 (SAFECON)

1. 전시회 개요

■ 개최일시 2020년 4월 2일(목) – 4월 4일(토), 3일간

■ 개최장소 International Convention City Bashundhara (ICCB) (방글라데시, 다카)

■ 전시규모 약 300부스, 14개국, 100여개 업체, 8,000여명 참관

■ 웹사이트 www.savor-safecon.com

■ 주최기관 Savor International Limited

■ 전시특징 - 방글라데시에서 도시 개발이 떠오르는 만큼,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

건축자재 및 기계를 중점으로 하는 전문 전시회

■ 전시품목 건설자재, 스틸& 메탈, 단열재, 시멘트 &콘크리트, 욕실자재, 세라믹, 

스톤, 건설기기, 창호재, 조명, 엘리베이터, 에너지세이빙 제품, 

소방제품 & 보안, 유리, 하드웨어, 건설공구, 주방자재, 조경, 

페인트&코팅, 파이프, 합성목재, 지붕재, 파사드, 타일, 케이블,

와이어 등 건축/건설 관련 전반

■ 부스가격 기본 패키지 부스 USD 3,519 / 1부스(9sqm) 

**포함내역 : 테이블 2개, 의자 2개, 12amp 전기, 조명, 쓰레기통 1개, 상호 간판

**독립부스는 최소 12sqm부터 신청가능

http://www.savor-safecon.com/


■ 개최일시 2019년 3월 28일 – 30일

■ 개최장소 BICC (방글라데시, 다카)

■ 전시결과 4,800 sqft, 14개국, 100여개 업체, 8,000명 참관

2. 지난 전시회 결과



3. 방글라데시 시장 동향

□ 방글라데시 건축 시장 현황

-철강 소비량은 1년 전 4천톤을 넘어섰고, 개발이 가속화되고 메가 프로젝트 추진이 빨라
지는 데 힘입어 작년에는 5만5천톤을 넘어섰다.

-시멘트 판매량은 최근 몇 년간 연간 약 3000만 톤에서 올해 약 3300만 톤으로 증가해
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.

-시멘트 소비는 2018년 12% 성장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8%에서 10%로 크게 앞섰다.

-벽돌의 수요와 공급이 매년 3~5%씩 증가하고 있다.

-건축자재 수요는 현재 개인 용도뿐 아니라 정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매우 높다.

-정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힘입어 은행권이 건설업종에 대한 대출을 대폭 늘렸다.

-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건설업종에 대한 신용 흐름은 8만 크로어로
1년 전보다 20.24% 증가했다. 민간 부문 전체 미상환 대출의 9.44%를 차지했다.

▲방글라데시 GDP 성장률


